
Q1.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프로일란입니다. 저는 UP International College
(UPIC) 에서 AUT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쳤고, 지금은 AUT에서 전기전자공학
전공으로 Bachelor of Engineering Honours 1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2025년 7월 기준)

Q2. 본인 배경에 대해 소개해줄 수 있나요?
저는 필리핀 출신인데, 9살 때 쯤 부모님이 중동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서
카타르로 이사하게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카타르에서 보냈지만,
필리핀 교육과정을 따라 공부해서 제 정체성과 뿌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Q3.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게 된 계기는요?
뉴질랜드는 그냥 느낌이 좋았어요. 평화롭고, 교육 시스템도 되게 잘 갖춰져
있고요. 공부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했어
요. 그리고 여기에 삼촌이 살고 있어서, UPIC에서 파운데이션을 공부할 때
부터 삼촌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Q4. 파운데이션 과정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됐나요?
삼촌이 유학 관련 에이전시 분과 연결해주셨는데, 그분이 UPIC 파운데이션
과정을 추천해주셨어요. 제가 카타르에서 K–12 과정을 밟았는데 그거랑 잘
맞는 커리큘럼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AUT 진학이 목표였어서, UPIC이 딱
맞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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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UPIC에서 친구 사귀는 건 어땠나요?
정말 다양했어요.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아에서 온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들 목표가 비
슷하니까 서로 도와가며 공부했고, "아무도 뒤처지지
말자!"고 약속하기도 했어요. 결국 모두 AUT에 진학했
고, 지금은 전공은 다르지만 캠퍼스에서 마주치면 인사
하고 종종 근황도 나눠요.

Q9. 학생 앰배서더로 활동 중이신데, 
어떤 역할인가요?
저는 AUT 파운데이션 학생 앰배서더예요.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친 후 AUT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돕는
역할을 해요. 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aut.up.education에서 저희 스토리, 사진, 영상도 볼 수
있고, 저나 다른 앰배서더들과 채팅도 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Q10. AUT를 선택한 이유는요?
AUT는 학생 생활과 학업 사이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대학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
라 실제로 '직접 해보는 수업'이 많고, 취업 지원도 잘 되
어 있어서 좋았어요.

Q11. AUT 캠퍼스 생활은 어떤가요?
지금은 시티 캠퍼스의 WZ 건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이 건물은 공학이랑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들의
주요 공간이에요. 캠퍼스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다들
친절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앞으로 프로젝트
수업이 많아지면, 배운 걸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 기대돼요.

Q12.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요?
지금은 전기전자공학 전공으로 공학 학사를 밟고 있어
요. 아직 정확한 직업을 정한 건 아니지만, 로보틱스나
자동화 시스템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 뉴질랜드에
머물면서 일하고, 언젠가는 시민권도 받고 싶어요.

"공부랑 일상 사이 균형을 잘 잡
아야 해요. 친구도 사귀고, 추억
도 많이 만들고요. 성적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시간 정말 금방 가요!”

University Life at AUT

Q5. 파운데이션 과정은 어땠나요?
파운데이션은 UPIC에서 AUT로 넘어가는 데 정말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특히 Tertiary Studies라는 과목
이 있었는데, 시간 관리나 수업 계획 짜는 법, 공부와 일상
사이의 균형 잡는 법 같은 걸 배워요. 그 수업 덕분에 대학
생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Q6. 파운데이션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듣나요?
아카데믹 라이팅, 물리, 미디어 스터디 같은 과목들을 들
었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좋아했던 건 물리였죠. 
조지 몽크라는 물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덕분에 물
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항상 “너무 복
잡하게 생각하지 마. 단순하게 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Q7. 파운데이션 과정이 AUT에서의 공부에 도움
이 됐나요?
완전 도움이 됐죠. 특히 UPIC에서 배운 기초 수학과 물리
가 엔지니어링에서 정역학같은 과목을 할 때 정말 유용했
어요. 미리 살짝 맛을 봐둔 덕분에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
지 않았고, 덜 당황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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